황창규 회장은 세간의 의혹을 조속히 해명하라!

KT노동조합은 황창규 회장이 취임 이후 경영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난 3년간 경영실적을 개선해낸 점은 인정한다.
전임 회장들의 과실로 야기된 방만 운영 위기 속에서 KT를 안정 궤도로 이끌어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위원장의 현장순회 중 쏟아지는 조합원들의 질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대다수 조합원은 불법 정치 후원금 혐의를 받고 있는 황 회장과 분당 본사 및 광화문 사옥에 들이닥친 압수수색을 바라보며 KT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노동조합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조합원들의 걱정과 우려에 속 시원히 답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 또한, KT가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도 개탄스럽다.
[bookmark: _GoBack]1만 8천여 KT 조합원은 혼란스러운 현장 분위기를 호소하며 조기 안정화를 바라고 있다. 황창규 회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고객의 성원으로 성장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기 전에, 세간의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KT의 미래와 조합원의 우려와 불안을 종식시키는 최선의 방안임을 주지하여 조속한 해명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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